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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최강한국여자프로골프선수 26

명이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 동래

베네스트골프장에집결한다

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투어에서 활

약하는 한국 국적 선수 13명과 한국여자

프로골프(KLPGA)투어 선수 13명이 샷

대결을벌인다

우승 트로피를놓고겨룬다지만라이더

컵이나 솔하임컵 한일대항전 같은 예사

단체전과분위기는영다르다

언니 동생들이 펼치는 우정의 무대에

가깝다 그래도 투어의 명예를 걸고 뛰는

대표 선수들이라 자존심 싸움은 피할 수

없다

이런색다른대회주최자는한국여자골

프의 여왕 박인비(28)다

올해 2회째를 맞는 ING생명 챔피언스

트로피 골프 대회의 정식 명칭은 ING생

명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

이다

선수단은 LPGA투어 10월9일 현재

LPGA투어와 KLPGA투어 상금랭킹 상

위 10명 씩에 3명씩 추천 선수를 보태 꾸

렸다

대회는 25일 포볼 6경기 26일 포섬 6경

기 그리고 27일 12명씩 나서는 1대1 매치

플레이로펼쳐진다

지난해첫대회에서는LPGA투어팀이

KLPGA팀을압도했다

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작년만큼 열

기가 덜하다 올해 한국 여자골프에서 가

장빛나는활약을펼친선수 3명의경기모

습을볼 수없어서다

대회 호스트이자 LPGA투어 선수단의

맏언니박인비는손가락부상후유증이가

시지 않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공산이

크다

손가락부상정도를봐가며그날그날경

기출전여부를정하겠다고했지만현실적

으로어렵다는관측이다

다만 박인비는대회호스트로서역할은

소홀하지않을생각이다

한국여자프로골프(KLPGA) 투어최강

자박성현(23)은 출전선수명단에서아예

빠졌다

미국진출준비에전념하고자 KLPGA

투어대상이걸린정규투어시즌최종전마

저 포기한 박성현은 이미 올해는 어떤 대

회출전도않겠다고밝힌바있다

LPGA투어에서 38년만에신인왕과평

균타수 1위를동시에석권한전인지(22)도

이번대회에는출전하지않는다

전인지는작년에도이대회출전은고사

했다 다음주열리는한국 일본 호주 유

럽등 4개투어대항전에더나은컨디션으

로 나서기 위해서라고 전인지 측은 설명

했다

LPGA 투어에서는시즌 2승을따낸김

세영(23)이 선봉에 섰다 양희영(27) 유소

연(26) 김효주(21) 이미림(23) 허미정

(27) 신지은(24) 지은희(29) 최운정(26)

박희영(27) 이미향(23) 백규정(21)이

LPGA투어팀에승선했다

이에맞서는국내파는KLPGA투어대

상 수상자 고진영(21)이 이끈다 이승현

(25) 장수연(22) 김해림(27) 조정민(22)

등 2승 이상 올린 실력파가 총출동한다

김민선(21) 오지현(21) 정희원(24) 이정

민(25)과 신인왕 이정은(20)도 출사표를

냈다 동갑내기 동명이인 김지현이 둘 모

두출전하는것도눈에띈다

총상금 10억원 가운데 우승팀에 6억

1000만원이돌아간다 진 팀은 3억5000만

원을 받는다 연합뉴스

21일(현지시간)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

미국프로농구(NBA)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보스턴 셀틱

스의경기에서보스턴의켈리올리니크(오른쪽)가상대칼앤서니타운스의얼굴을

가리며수비하고있다이날보스턴은미네소타에 9993으로승리했다 연합뉴스

얼굴은왜막아?

여왕의 초대 한국女골프 우정의 무대

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챔피언스 트로피 대회 호스트 박인비가 지난달 대회 개최를

예고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 연합뉴스

박인비 인비테이셔널

미국파vs 국내파26명대결

골프가 최소한 2024년 하계올림픽까지

올림픽 정식종목의지위를유지할것이라

는전망이나왔다

영국신문가디언은 22일국제올림픽위

원회(IOC)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만일

골프가 2024년올림픽정식종목에서제외

된다면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이

라고보도했다

골프는 올해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

픽에서정식종목으로열렸다골프가올림

픽 정식종목이 된 것은 1904년 세인트루

이스 대회 이후 112년 만이었다 골프가

올림픽정식종목의지위를확보한대회는

올해 리우 대회와 2020년 도쿄 올림픽까

지다 2024년 대회 정식종목 채택 여부는

2017년 IOC총회에서결정된다

올해리우올림픽에는세계정상급남자

선수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골프의 올림

픽퇴출론이힘을얻기도했다

그러나실제대회가열리자올림픽골프

장에갤러리가몰리고 TV시청률도높게

나온것으로집계되는등성공적인올림픽

정식종목복귀였다는평을 들었다

피터 도슨 국제골프연맹(IGF) 회장은

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우리 종목이

2020년 대회 이후로도 계속 올림픽에서

열리기를희망하며확신한다고덧붙이기

도했다 연합뉴스

김경태(30신한금융그룹)와 안병훈

(25CJ그룹)이 태극마크를달고월드컵

골프대회에출격한다

24일부터 나흘간 호주멜버른의 킹스

턴히스골프클럽에서열리는이번대회

는 2인 1조가돼포볼 포섬경기를번갈

아치르는국가대항전이다

13라운드는같은팀 2명의선수가공

하나를 번갈아 치는 포섬 24라운드는

2명의선수가각자의공을쳐좋은스코

어를적어내는포볼방식으로열린다

한국은 2002년이대회에최경주와허

석호가출전 공동 3위라는역대최고의

성적을올렸지만이후에는좋은성적을

내지못했다

연합뉴스

김경태안병훈 월드컵 골프 한국 대표로

골프 도쿄올림픽 뒤에도 정식종목 유지


